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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소개  

계층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다 

 

계층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른들

을 위한 그림책’ 

 

계층을 나누는 경계를 상징하는 ‘벽’, 그리고 계층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

으로 시각화한 ‘벽을 오르는 사람들’. 《벽을 오르는 사람들》은 계층 간의 갈등, 계층 내의 갈등, 

세대갈등, 차별과 역차별 문제 등 계층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

를 벽이라는 상징을 활용하여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벽 바깥쪽 세상의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 벽 바깥쪽 세상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자원이 

완전히 없어져서 굶어 죽게 되고 말 것이다. 자원이 풍부하다는 벽 안쪽 세상에 가기 위해서 사

람들은 끊임없이 벽을 넘기 위해 노력한다. 벽 안쪽 세상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지만 과연 벽 안쪽 세상에 가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작가는 은유와 상징을 통해 계층 사회를 단순화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층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을 목적으로 책을 펴냈다. 

 

계층 사회에 대해 다룬 《벽을 오르는 사람들》은 ‘사람들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이다. ‘사람들 시리

즈’는 《벽을 오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능과 삶 전반을 다루는 《줄을 당기는 사람들》, 

자본주의에 대해 다루는 《저울 위에 오르는 사람들》, 유전과 환경에 대해 다루는 《뿌리로부터 뻗

어나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 시리즈’는 인간과 세상을 단순화한 다양한 모형을 제

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다. 작가의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wowwow314)에서 ‘사람들 시리즈’의 초기 설정을 확인할 수 있다. 

 

2. 저자 소개  

장다영 

인간과 세상을 단순화한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

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가는 것을 좋아한다. 현재 출판사 ‘탐구인간’을 

운영 중이다. 탐구인간을 통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출판사 서평 

계층 사회의 모습을 한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읽는 책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의 벽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설정은 분명히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설정은 현실의 계층 사회 문제를 그 어떤 설정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담아낸다. 

 

《벽을 오르는 사람들》에는 ‘벽’이라는 단어와 ‘벽’을 표현하는 그림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독자가 

https://blog.naver.com/wowwow314


‘벽’이라는 소재 자체에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

을 덮고 ‘벽 세상’에서 빠져나와도 현실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존재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벽을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완성되는 지점이다. 

 

《벽을 오르는 사람들》에는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한다. 각 상징들이 현실의 무엇을 나타내는지 현

실과 비교해보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을 읽는 하나의 재미 요소이다.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벽을 오르는 사람들》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한다. 벽 안쪽 사람들과 벽 바깥쪽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 벽 안쪽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 벽 바깥쪽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

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벽을 쌓는 일에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벽을 넘는 일에 있어서는 대립과 갈

등만이 존재할 뿐이다. 

 

어쩌면 벽 바깥쪽 사람들끼리라도 완전하게 협력할 수 있다면 세상은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벽의 존재로 인해 벽 바깥쪽 사람들은 완전하게 협력하지 못한다. 벽 안쪽의 자원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자신만이 빨리 벽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벽의 존

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신보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닿지 못한다. 자

신과 같은 곳에 있거나 혹은 자신보다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될 뿐이다. 

 

《벽을 오르는 사람들》은 현실의 계층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 고

민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4. 책 속으로(내용 발췌) 

“엄마 아빠는 왜 지금보다 벽이 낮았을 때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때 벽을 넘었더라면 나도 지금

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만 벽을 넘지 못한다고 화내시는 

거예요? 벽은 옛날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어요. 저렇게 높은 벽을 어떻게 넘으라고

요!”_28쪽 

 

“옛날처럼 목숨을 위협당할 만큼 어려운 환경은 아니잖아. 그저 벽을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오

르지를 못하니? 네가 벽을 넘지 못하는 건 네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_29쪽 



 

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벽을 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는 사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벽을 넘어서 그 벽의 안쪽 세상으로 가도 그곳에는 넘어야 할 또 

다른 벽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벽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벽을 넘는 것만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벽을 넘는 

것 외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벽을 넘으려

고 하기보다는,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벽을 넘으려고 했습니다._46쪽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벽을 넘어왔는데! 벽을 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너희들과 자원과 

땅을 나눠 써야 하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안 그래도 우리보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원을 빼앗아서 자원이 부족한데,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지?”_65쪽 

 

“그 정도 나눠 쓰게 된 것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야? 우리랑 자원을 조금 나눠 쓰게 된 게 그렇

게 억울해? 게다가 우리가 무능하고 게으르다니! 너희들은 우리보다 체력이 좋게 타고났고 부모

님이 지원을 잘해주셨으니까 벽을 넘을 수 있었겠지. 우리는 아니었다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_66쪽 

 

벽 안쪽 세상에서 태어나 쭉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벽으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살아왔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벽 

바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나도 꽤나 안쪽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나보다 더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_79쪽 


